
THE TOWN NEWS 43August 31, 2020   Vol. 1331예술 / 신간

▣  그림 여행

델프트의 풍경
(View of Delft c. 1660 - 1661)

요하네스 베르미어 (Johannes Vermeer 1632 -1675)

(캔버스에 유채 96.5 cm x 115.7 cm 

헤이그 마우리쯔하우스 미술관)

소설‘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’를 쓴 프랑스 작가 

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런 말을 남겼다.“헤이그에 있

는 미술관에서 델프트의 풍경 그림을 보았을 때, 나

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보았다는 것을 

알았다.”프루스트가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

림’이라고 말했고, 그의 소설 속에서까지 묘사했던 

그 그림은 네델란드 화가 요하네스 베르미어의‘델프

트의 풍경’이다. 

17세기의 어느 날, 막 비가 지나간 듯 먹구름이 떠나

가는 파란 하늘 밑에 맑게 개인 델프트의 강변 풍경이 

펼쳐져 있다. 흰구름, 붉고 푸르게 칠한 지붕들, 교회

의 탑, 햇빛을 받아 빛나는 노란 벽들, 풍경이 투영된 

맑은 강물, 백사장에 점점이 그려진 17세기 사람들 등, 

당시의 풍경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다. 세밀하게 묘사

된 디테일 외에 파랑, 빨강, 노랑 등 갖가지 색채가 깨

끗하고 영롱하게 빛난다. 

델프트가 고향이었던 베르미어는 강변의 맞은편 어

딘가 높은 건물에서 이 풍경을 바라보며 그렸을 것이

라고 미술 평론가들은 추정했다. 정확한 디테일로 미

루어 보아 망원경과 비슷하고 원시 형태의 카메라와 

같은 광학 기구‘카메라 옵스큐라(Camera Obscura)

를 사용했을 것이라고도 믿어진다. 이 그림의 풍경에 

해당하는 델프트 스히 강변의 오늘날 모습을 비교하

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니 베르미어가 얼마나 정확

하고 사실적으로 그렸는지 가늠할 수 있다.  

역사적 자료로도 귀중한 가치를 지닐 만큼 정확한 

풍경화를 그려냈던 베르미어는 네델란드가 낳은 위

대한 화가 중의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남겨진 그

림의 수가 많지 않아 삶과 작품 세계가 베일에 가려져 

있는 화가이다. 후세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림을 통

하여 감동과 영감을 주었지만, 베르미어 자신은 표면

에 떠오르지 않는다. 

 

신비한 화가가 동그란 구멍으로 들여다 보며 그린 

그림, 화면으로 난 작은 창으로 이제는 흘러가버린 그

때 그곳의 시간과 공간을 보여주는 듯한 보석같은 그

림이다. 

《김동백》  

  ■ 신 간

<82년생 김지영>으로 차이와 차별의 담론

을 폭발적으로 확장시키며 사회적 반향을 불

러일으킨 조남주 작가의 장편소설이다. 한 개

인에게서 공감의 서사를 예민하게 끌어내는 

저자가 이번엔 미열과 고열을 오가며 초록의 

시간을 지나는 한 알 한 알의 존재에게 시선

을 맞춘다. 숱한 햇볕과 바람을 들이고 맞으

며 맛과 향을 채워 나가는 귤 같은 너와 나의 

이야기. 사춘기나 과도기로 명명되는 시기를 

쉽게 규정하지 않고,“어차피 지나갈 일, 별것 

아닌 일, 누구나 겪는 과정으로 폄하하지 않

고 그 자체의 무게와 의미로 바라보고 싶어 한” 

작가의 다정한 응시가 담겨 있다. (인터넷교보

문고의‘책소개’중에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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귤의 맛


